
에서는 불순세력과 폭도들의 불법시위라며 시민들

의 피해 사실을 숨기는 일방적인 왜곡보도가 난무

했습니다. 

김 추기경이 광주의 사정을 알게 된 것은 당시 광

주대교구장이었던 윤공희 대주교를 통해서였습니다. 

1980년 5월 19일 윤 대주교는 금남로 가톨릭센터 사

무실에서 계엄군에 의해 시민들이 무차별 폭력을 당

하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. 

윤 대주교는 이날 오후 서울에서 열린 주교회의에

서 김 추기경을 만나 당시 상황을 전했습니다. 

정확한 사실을 알기 위해 김 추기경은 5월 20일 전

두환 당시 보안 사령관을 찾아가서 ‘유혈사태를 중지

해달라’는 요구를 했지만 확실한 답변을 듣지 못했습

니다. 김 추기경은 이후에도 위컴 한미연합사 사령관

에게 접촉을 시도했지만 연결은 되지 못했습니다. 

김 추기경은 주교회의 이후 광주로 돌아간 윤 대주

교에게 “부상자가 많다는 소식에 걱정이 크다. 무력진

압을 막아보려 노력하겠다. 광주의 진실을 알려야 한

다”라며 1000만 원짜리 수표 한 장도 동봉하여 비밀 

편지를 보냈습니다. 돈은 부상자들을 긴급 구호하는

데 써 달라고 당부했습니다. 당시 광주는 고립된 상태

였기에 편지는 계엄사령부와 광주 상무대 군종신부를 

통해 극비리에 윤공희 대주교에게 전달되었습니다.

김 추기경의 이러한 의지는 광주대교구에도 전해져 

1980년 5월 23일 ‘광주사태에 대한 전국 신자들에게 

기도 요청’, 광주대교구 사제단이 광주에서 벌어진 상

황들을 소상히 알린 ‘광주사태에 대한 진상’ 등이 작성

돼 퍼져 나갔습니다.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광주

의 상태는 최악으로 치달았고 비극적인 상황을 피할 

수 없었습니다.

당시에 광주 민주화운동에 대한 언급과 함께 기도

를 요청한 메시지의 발표는 서울주보였기에 가능했을 

것입니다. 

오늘날의 SNS같은 통신 수단이 발달하지 않은 상

태에서 신자들에게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유일한 매

체가 서울주보였습니다.

교황 요한 바오로 2세 광주 방문


